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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안산기업 하계휴무 “59.6%” 실시 
 - 평균 휴무일수 ‘4일’ (주말 제외), 휴무시기는 ‘8월 첫째 주’가 가장 많아

 - 안산지역 기업 하계휴무 상여금 지급 25.4%, 현물 지급 3.5%

 - 미국-이란 군사 충돌 여파 지속...안산기업 80.7% ‘여전히 영향 있다’

안산상공회의소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산지역 소재 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

「2026년 안산지역 기업 하계휴무 계획 조사」를 실시했다.

조사 결과, 안산지역 기업의 59.6%가 하계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, 

40.4%는 ’납기 준수‘ 등의 이유로 하계휴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.

하계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휴무 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4일로 나타났다. 휴무 

시기는 ’8월 첫째 주‘가 65.9%로 가장 많았으며, 휴무 형태는 ‘전 직원 일괄 휴무’가 

64.7%로 ‘일정 기간 내 분산 휴무(35.3%)’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

하계휴무 운영 방식으로는 ’연·월차 사용‘이 52.9%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’특별 유급 휴가 

지급(33.8%)‘, ’연·월차와 특별유급 휴가 병행(11.8%)‘, ’기타(1.5%)‘ 순으로 조사됐다. 

또한, 하계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81.4%는 ’주요 거래처의 휴무 일정을 고려‘한다고 응

답했다.

하계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5.4%로 전년(29.7%) 대비 4.3%p 감소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‘기본급 대비 50% 미만‘을 지급하는 기업

이 50.0%로 가장 많았으며,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, ’일정 금액(평균 지급액 

65만원)‘ 지급하는 기업이 66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 

한편, 현시점 기준 「미국-이란 군사 충돌」이 안산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조

사한 결과, 응답 기업의 80.7%는 기업경영에 ’영향이 있다‘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

는 군사 충돌 발생 직후 대비 6.0%p 감소한 수준이다.



또한, 현시점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 영향 전망을 조사한 결과, 매출의 경우 응답 기업의 

78.3%가 ’매출 감소‘를 예상했으며, 이어 ’영향 없음(19.6%)‘, ‘오히려 매출 증가 예상

(2.2%)’ 순으로 나타났다. 영업이익의 경우 ’감소‘를 예상한 기업이 85.9%로 가장 높은 비

중을 차지했으며, 이어 ’영향 없음(11.9%)‘, ‘오히려 영업이익 증가(2.2%)’ 순으로 조사됐다. 

한편, 안산상공회의소는 안산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

기전망지수(BSI) 등 각종 실태를 조사‧발표하고 있다. 자세한 문의는 안산상공회의소 홈

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선 247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
